
1
있음

5
없음

2
무응답

2017201620152014201320122011

74
77.3

44.2
53.5

46.6
52.7

40.936.138.338.3
49.549.754.354.3

72.176.7

2010

45.6
56.8

42.844.4
50.250.247.249.6

162.8160.1

148.1
153.5

167.7

166.6

220217.5

‘빅뱅에서 문명까지(빅문)’의 탄

생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. 

후마니타스칼리지가 인간이 살아

가는 데 필요한 요소 3가지를 ‘인

간’, ‘사회’, ‘자연’이라고 지정한 것

은 이 무렵부터다.

초기에는 ‘인간의 가치탐색(인가

탐)’과 ‘우리가 사는 세계(우사세)’

를 중심으로 ‘인문학 중심교육’을 

표방했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

후 4년 동안 준비를 한 끝에 2016년, 

‘인간’에 해당하는 인가탐, ‘사회’에 

해당하는 우사세, 이 두 중핵교과

에 이어 ‘자연’에 해당하는 ‘빅뱅에

서 문명까지’를 세 번째 중핵교과로 

편입시켰다. 이는 16학번부터 필수

교양으로 선정되었으며 16학번 이

후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수업

인 만큼 빅문의 취지는 ‘과학에 대

한 조망과 패러다임 변화를 파악하

여 복잡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판

단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사고력

과 추론 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

는 것’으로 세워졌다.

그런데 세 번째 중핵과목으로 들

어섰던 빅문은 기존 중핵들과는 조

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.

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강좌

당 수강인원의 차이다. 기존의 중

핵과목인 인가탐, 우사세가 40~50

명 정도로 운영이 됐다면, 빅문은 

80~90명을 웃도는 숫자로 시작됐

다. 첫 번째 학기였던 2016학년도 1

학기에는 80~90명씩 양 캠에 각각 

5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약 900명의 

학생을 수용하도록 구성됐다. 그러

나 ‘신입생이 누적될 시 강좌수가 

부족하다’는 의견이 나오자 후마니

타스칼리지 유정완 학장은 지난 해 

3월 “과학 중핵 강좌까지 추가로 열 

수 없으므로 적절히 기존 중핵교과 

강좌 수를 줄여나갈 것”이라고 답

한 바 있다.

두 번째 차이점은 교수법에 있다. 

인가탐, 우사세에선 채용하지 않은 

‘팀 티칭’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

다. 초기에는 7명의 교수들이 물리, 

화학, 지구과학, 생명 등의 각 분야

에 따라 ‘팀 티칭’을 하도록 구성됐

다. 각 반의 담당 교수는 있되, 중등

교육과정의 담임제처럼 전담 분야

의 강의를 진행하며 담당하는 반에

서는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과학 토

론 등을 이끄는 방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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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 중핵교과 ‘빅뱅에서 문명까지’ 넘어야 할 산 많아

재선거로 치러진 2017학년도 제

49대 총학생회(총학) 선거에서 국

제캠퍼스(국제캠) ‘디딤돌’ 선거운

동본부(선본)의 진도원(스페인어

학 2011) 회장과 이화영(기계공학 

2015) 부회장이, 서울캠퍼스(서울

캠) ‘열;일’선본의 권예하(언론정보

학 2010) 회장과 금혜영(아동가족

학 2012) 부회장이 당선됐다. 

이번 제49대 총학은 일반적인 일

정보다 3개월가량 늦게 출범한 탓

에 등록금 책정과 학사제도 개편 

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

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. 학기 중

간의 재선거로 치러진 만큼 서울캠 

총학은 지난 3월 31일부터, 국제캠 

총학은 4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

시작했다.

지난해 11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

(비대위) 체제로 운영돼 공백 기간

이 생긴 만큼 양 캠퍼스 총학은 중

점 공약으로 내세운 학사제도 개편

을 포함해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 

대학본부 측과 논의를 진행해 나갈 

계획이다. 실제 그간 양 캠퍼스 대

표자 부재로 인해 재수강제도와 같

은 학사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‘졸

업역량강화 TF’와 2017년 등록금 

책정은 지금껏 제대로 진행되지 못

했다. 

서울캠 권 회장은 “학생들과 가

장 가까운 학사제도 개편과 기숙사 

문제를 가장 우선시 해, 비대위에서 

업무를 전달받고 여러 단과대학 대

표들을 만나며 구체적으로 논의를 

진행시킬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국제

캠 총학 역시 ▲전과제도의 제한 ▲

영어강의 토익점수 대체 등 캠퍼스 

간 차이나는 학사제도를 통합시키

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. 국

제캠 진 회장은 “기본적으로 대학

교는 학업을 위한 공간인만큼 수강

신청제도를 시급히 해결하겠다”고 

말했다.

한편 국제캠 총학의 주요 공약 중 

서울캠 총학과의 협력 없이는 실현

이 어려운 공약들이 여럿 존재해, 

향후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

이다. ▲입학금 사용내역 공개 ▲캠

퍼스 명칭변경 ▲캠퍼스 간 학사제

도 통합의 경우 진행 과정상 양 캠

퍼스 차원의 논의와 구성원의 동의 

없이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. 

서울캠 총학은 협력에 긍정적이다. 

서울캠 권 회장은 “지난해까지는 

양 캠퍼스 총학간 교류가 부족했던 

것 같다”며 “공동으로 진행할 수 

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

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논의해보

겠다”고 말했다. 

학사제도 통합, 캠퍼스 명칭 변경 등 양 캠퍼스 협력 필수

▶3면으로 이어짐

지난 달 30일 조인원 총장과 학생들이 봄을 맞이해 캠퍼스를 산책하고 있다. (사진= 이수형 기자)

전문가 칼럼

끝나지 않은 세월호의 상처

송영복(스페인어학) 교수     7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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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 령
66기 수습기자 <명>

▲박예령(언론정보학 2017) ▲안나연(간호학 2017)

▲이후승(한국어학 2017) ▲장유미(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6)

▲정종희(언론정보학 2017) ▲최명규(소프트웨어융합학 2017)

서울(권예하·금혜영) 당선자 국제(진도원·이화영)

13,486명 선거권자수 11,807명

50.62% 투표율 60.41%

69.55% 찬성률/득표율 71.9%

국제캠퍼스 
단과대학별 
회칙 유무


